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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축을 대표하는 북한의 신문과 도서관이 무엇을 지향하는 지를 

살펴보고 북한의 도서관이 어떻게 역사적․문화적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지인 로동신문과 북한 도서관의 특징에 대해 조사하였다. 다음, 북한의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 

속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71년부터 2012년까지 노동신문을 검색한 

결과, ‘도서관’ 관련 로동신문 기사 62건이 도출되었다. 이 62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주제별․유형별로 분석하였고, 

북한 도서관의 구체적인 활동들이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구현되어 왔는가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what the Rodong Shinmun newspaper which represents 

the social communication of North Korea seeks, to search that the newspaper of North Korea consider 

the libraries to do certain roles in North Korea, and to review how these things, Rodong Shinmun 

and library, have developed themselves from historical and cultural aspects. First, it was reviewed 

whether the Rodong Shinmun and library had been closely related each other. Then, it was analyzed 

whether the formats and contents of the articles related with the libraries in the Rodong Shinmun 

had certain particular points or not. As the results, the 62 articles which were related with libraries 

were searched from 1971 to 2012 in the Rodong Shinmun and they had been analyzed by the aspects 

of subjects and styles. It was revealed that the actions of libraries in North Korea had bee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in formats and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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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어느 국가나 매스미디어는 그 국가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기본 축으로 사람들

의 생각과 행동을 합일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세계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

가에서는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다른 어느 국가

보다도 더욱 더 클 것이다. 여러 매체 중에서도 

일간지 신문은 모든 국민에게 매일매일 전달되

므로 신문의 파급력은 당연히 높을 것이다. 또

한 어느 사회보다 정치적 이념성 측면에서 그 

영향력을 견지하려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더

욱 그렇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신문은 그

러한 사회를 반영하고 대표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 국가의 매스

미디어로써 커뮤니케이션의 두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의 신문매체인 로동신문과 도서관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통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

고, 북한의 대표적인 공산당 기관지인 ‘로동신

문’을 선택하여 로동신문 속에 나타난 ‘도서관’ 

관련 기사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해 ‘도서관’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도서관 문화

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며 북한의 도서관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고찰하고

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도서관의 구체적

인 활동들이 어떠한 존재 양식과 방법으로 로

동신문에 나타난 기사들을 중심으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에서 개발하여 활성화된 뺷디지털 아카

이브 검색시스템뺸을 이용하였다. 디지털 아카

이브 검색시스템에 탑재된 기사 DB 범위에 있

어서 검색 가능한 연도는 1971년부터 2012년도

까지의 로동신문 기사내용을 중심으로 실행되

었다. 기사검색에 사용된 주요 키워드들로는 

‘도서관’과 ‘도서실’, ‘도서열람(실)’, ‘인민대학

습당’, ‘독서’ 등을 통해 예비 기사검색을 시도하

였다. 사전 검색한 결과,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검

색어인 ‘독서’로 도출된 기사들은 기사의 내용

을 살펴 본 결과 본 연구의 취지와 관련성이 적

어 주요 키워드에서 제외했으며, 우리나라의 국

립중앙도서관 격인 ‘인민대학습당’은 검색 결과

가 80건이 넘어 중요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일반 도서관과는 다른 유형으로 

별도의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본 논문에서 주요 키워드로는 제외시켰다. 다만 

‘도서관’과 같이 연관 검색되는 기사 가운데 포

함된 ‘인민대학습당’ 관련 기사들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고로 주요 키워드로 ‘도서관’, ‘도서실’, ‘도서

열람(실)’을 통해 기사검색을 수행하였으며 본

문 검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제목 이상으로 

키워드가 나타난 기사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관

련 기사를 발췌하였다. 주제 분석은 실시하되 

유형 분석은 국내 신문과 같이 정형화되어 있

지 않아 신문지면에 따른 특성과 사진 게재 여

부 등 주요 사항에 국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971년부터 2012년까지 로동신문 

지면 중, 총 62면에서 5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

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로는 북한 사회의 폐

쇄성과 북한 자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 조사 

결과가 완벽하게 연구의 목적과 의도를 반영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다만 이 연구를 통해 북한

의 도서관 발전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역사적

으로 조명해 보고, 북한 도서관 현장에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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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서비스 활동과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의 도서관 문화를 가늠해 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의 주요 신문과 도서관의 
특징

2.1 북한의 주요 신문과 그 특징

북한당국은 ‘독보회’ 등을 통해 공산당의 정

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로동신문을 많

이 읽게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각 도서관마다 신

문잡지 열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지역별로

는 신문잡지열람실이 도서관을 대신하기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당국은 신문매체의 

사명에 대해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형의 공

산주의자로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인식에 따라 북한의 신

문들은 우리나라로 보면 대부분 관보의 성향을 

갖고 있다. 

북한의 신문학 이론서인 ‘신문리론’은 신문

의 기능으로 이데올로기 무장을 위한 선동선전

자적 기능,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대중을 조직

하는 조직자적 기능, 그리고 공산주의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는 문화교양자적 기능

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신문이 수령과 당의 방

침을 주민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정치사회화의 

도구, 계급투쟁의 사상적 무기로 동원되고 있

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주체언론'의 관점에서 신문이 견지해야 할 원

칙으로 로동계급성과 당성의 원칙, 인민성과 대

중성의 원칙, 그리고 진실성과 전투성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1)

북한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매체의 종류를 

보면, 중앙지로는 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비롯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

관지인 민주조선, 그리고 김일성사회주의청년

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 라는 3대 신문이 발행

되고 있다. 

북한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이전에는 주로 

항일투쟁을 위한 기사내용들을 주로 다룬 신문

을 발행하였다가 해방 이후에는 공산당의 노선

을 관철시키거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

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현재 이들 신문 중에서 국내에서 구독이 

가능한 신문은 로동신문,2) 민주조선, 청년전위, 

평양신문, 교원신문, 문학신문, 그리고 통일신

보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45년 10월 로동당 창건 이후 북한은 <표 1>

과 같이 공산당 기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각 

기관지, 근로단체 기관지 등으로 다양하게 신문

들을 발행하였으나 각 신문매체의 주요 기사내

용들은 공산당의 활동노선과 정책을 구현시키

는 것을 일차적인 사명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점

을 갖고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각 신문의 특성

에 맞게 편집되지만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의 원

칙을 지키고 철저히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다

는 점에서 볼 때 각 신문 내용의 본질 면에서는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김응섭. 1966. 뺷편성 리론과 실천뺸. 평양: 출판인쇄과학연구소. (주요내용 정리)

 2) ‘正路’는 1946.9 ‘로동신문’으로 제호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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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창간일 성격 주요내용

로동신문 1945.11 당 중앙위 기관지

당 노선과 정책 해설,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 건설, 교육문화를 

비롯한 각 분야의 성과 선전 등

∙매일 6면 150만부씩 발간 

민주조선 1946.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및 

내각기관지

법령, 규정 등 정부정책의 해설 및 대외 선전 등

∙주 6회(4면 4회, 6면 2회) 발간

청년전위 1946.4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주체사상 해설 선전, 청년동맹조직들의 사업 소개 선전 등 

∙주 6회(4면) 발간

평양신문 1957.6 수도신문

당의 입장 대변, 계급교양과 집단주의 교양자료, 생활편의 자료

게재 등

∙주 6회(4면, 월요일 제외)

교육신문

(교원신문)
1948.4 교육부문 신문

당의 교육방침 해설, 교원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위한 모범사례 

소개 선전 등 

∙주 1회(4면) 발간

문학신문 1956.12
조선작가동맹 

중앙위 기관지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문예이론 해설, 문학예술부문의 작품 편집

소개 등 

∙주 1회(4면) 발간

통일신보 1972.8 무소속대변지
국내외 동포 대상으로 통일과 남한문제 취급, 소개 선전 등

∙주 1회(6면) 발간

The 

Pyongyang 

Times

1965. 해외 홍보용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영어와 프랑스어로도 기사를 

발신하고 있으며, 세계 100여국을 배포 대상으로 삼고 있음 

∙타블로이드판 8면으로 1주에 1회 발간 

<표 1> 북한의 해방 후 시기의 주요 신문

북한 신문들의 역할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 

기능 수행에 1차적인 목표가 있으며, 북한체제

의 정당화를 위한 여론조작 기능을 통해 선전선

동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3) 또한 북한 수뇌

부에 대한 결사옹위를 위한 사상적 무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북한이 주장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 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4)

따라서 교원신문, 문학신문 등 북한의 일부 

신문은 교육적 의미와 정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철두철미하게 북

한체제 선전을 통한 체제유지의 공고화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 대다수 

신문들은 이러한 편집의 기본방향이 정하여져 

있음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사회에서와 같

은 신문의 역할인 비판 기능과 알권리 보호라

는 측면에서 북한의 신문역할들은 한계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3) “신문은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경제와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 있다.”(백과사

전출판사 편. 뺷조선대백과사전 15뺸. p.339)
 4) “우리 당 출판보도물들은 자기의 창간을 선포한 때로부터 수령과 운명을 같이하여 왔으며 모든 활동을 철두철미 

수령옹위에 복종시켜 왔다.”(1974.5.7., 로동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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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북한 도서관의 특징과 운영 체계

도서관이라는 기본 역할이 교육시설로 간주되

기에 북한의 도서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의 교육목적과 목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1977년 9월 5일 공포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따라 수행된다.5) 

여기에서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기주의

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

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충직한 

혁명투사로서 필요한 소양을 길러주는데 그 교

육 목표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05년 12

월에는 새로운 교육법을 채택하여 그동안의 교

육에 대한 각종 교시와 지침을 종합화함으로써 

북한 교육정책의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이러한 교육이념과 목표에 따

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계급의식을 고양시키

고 공산주의형 인간으로 육성하며 또한 집단주

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

의 이익 그리고 공산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

여 몸 바칠 것을 교양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영

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하

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구현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의 도서관은 바로 이

러한 교육 이념을 지원하는 실행기관으로서 설

립 목적을 갖는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북한

의 사전적 개념으로 살펴볼 때, ‘도서관’은 “책

을 비롯한 출판물들을 정비보관하고 사람들이 

널리 읽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문화기관, 우리

나라 도서관은 도서선전과 책 읽기지도를 통하

여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

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

정을 촉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임으

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 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문헌재부를 보관 관리하는 중요한 문화기관이

다.”6)라는 의미가 바로 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도서관은 

사회적 문화교양기관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 근

본 목적과 기능은 공산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과 혁명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외형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체제 구조상 북한의 도서관을 순수한 

의미의 학술적 가치를 갖는 도서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북한의 도서관은 당 중심의 국가도서관 체계

를 갖추고 있다. 북한 조선로동당 산하 교육위

원회의 정책과 지휘아래 내각 교육성의 교육위

원회로부터 각 지역 및 지방도서관에 이르게 

되는데, 지방 도서관은 해당 지역의 행정위원

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고 있다. 특히 다른 부

처와 달리 중앙당 및 해당지역 당 위원회로부

터 철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그것

은 그만큼 북한의 출판물이 교육과 함께 선전, 

선동의 정치도구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서관은 도서관 유형에 따라 우리나

라의 공공도서관에 해당하는 군중도서관과 대

학도서관 등 학술기관 성격의 과학도서관으로 

 5) 뺷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뺸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으로 이루어졌다(뺷김
일성 저작집 32(1977.1 - 1977. 12)뺸. 1986. 조선로동당출판사. ).

 6) 사회과학출판사 편. 1992. 뺷조선말대사전(1)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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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된다. 또한 <표 2>와 같이 소속에 따라 국

가, 도, 시, 구역도서관 등 국가도서관망과 대학

도서관 등 기관․기업소 도서관망 그리고 사회

협동단체도서관망 등으로 나누어 대상에 따른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가

도서관망과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군부대 도

서관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북한의 도서관별 종류와 도서관망은 씨와 날

처럼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북한의 도서

관망은 도서관의 유형과 소속에 따라 일정한 

계열로 묶어놓은 도서관들의 체계로 정의된다. 

각 도서관들은 대상 독자계층, 수행하는 사업

의 내용, 소장 출판물의 특성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별에 따라 일정한 계열로 묶어놓은 도서

관들의 체계를 유형별 도서관망이라고 한다. 이

렇게 유형별 도서관망과 소속별 도서관망이 하

나로 결합되어 전국적인 도서관망을 이룬다. 북

한에서는 지역별 배치원칙과 인민경제부문별 

배치원칙에 따라 설치된 여러 가지 유형의 도서

관들이 정연한 지도관리체계에 따라 전국적인 

도서관망을 이루고 있다.8) 

도서관 유형별로는 크게 군중도서관과 과학

도서관으로 나누어지며 군중도서관은 다시 우

리나라의 공공도서관에 해당하는 성인도서관

과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에 해당하는 학생도

서관으로 나누어진다. 과학도서관은 우리나라

의 대학도서관으로 종합대학에는 종합적인 과

학도서관으로 단과대학에서는 전문과학도서관

으로 구별하고 있다.

도서관유형별/소속별 국가공공도서관망 기관․기업소도서관망 사회협동단체도서관망

군중

도서관

성인

도서관

시, 구역도서관

군도서관

신문잡지열람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도서실

공장도서실

광산도서실

수산, 림업, 건설, 운수, 문화, 보건부문 기관 

기업도서실

농촌도서실

생산협동조합

도서실

수산협동조합

도서실

편의협동조합

도서실

학생

서관

시, 군, 구역

학생도서관

인민학교도서실

고등중학교도서실

학생소년궁전도서실

과학

도서관

종합적인

과학도서관

국가도서관

도도서관

김일성종합대학과학도서관

국가과학원도서관

사회과학원도서관

전문 과학

도서관

대학도서관

연구기관도서관

<표 2> 북한의 도서관망

 7) 북한 김정일은 2007년 1월 15일 첫 군부대 시찰로 인민군 제593 연합부대 지휘부를 찾아 군부대 도서실을 방문

한 자리에서 “부대의 군인 모두가 열렬한 독서가로 자라나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인민군 

군인들은 높은 독서열을 가지고 책읽기를 생활화해 누구나 다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년 1월 

15일 조선중앙TV, 연합신문 참조).

 8) 백과사전출판사 편. 뺷조선대백과사전(6)뺸.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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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서관 관련 기사의 연대별 
내용 분석

3.1 1970년대 북한 로동신문의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은 검색이 가능했던 

1971년 기사부터 10년 단위로 나누어 그 내용

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1970년대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내용이다(<표 3> 참조).

1970년대 ‘도서관’관련 로동신문 기사는 전

체 5건이 검색되었으며 10년간 북한의 도서관 

상황을 5건의 기사가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

거니와 전체적인 북한의 도서관 상황을 알 수

는 없으나 몇 가지 주요 내용은 유추할 수 있다. 

먼저 1971년 4월 22일자 로동신문 기사, “조

선의 어머니”의 내용을 보면, 국립중앙도서관

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로 독자들의 발표모임

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발표 모

임의 성격이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의 생애와 

혁명 활동에 치중해 있다는 것은 이 시기의 북

한 도서관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9)

다음, 1972년 기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

지께서 일본 ‘마이니찌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의 내용을 보면, 이 시기 비

동맹국가인 쿠바, 이라크 등 여러 나라에 김일

성도서관, 보천보도서관 등과 같이 김일성의 

혁명 역사와 주체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도서관

이 많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김일성, 김정일 

등의 저작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에 설치된 도서

관의 주요 목적이 곧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혁명

업적을 선전, 선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1975년 기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

는 숭고한 위업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자”의 내용을 보면, 여러 

 제 목 발행일 발행면/사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에 대한 해설 강의를 소말리아의 수도에 

있는 <김일성도서관>에서 진행
1978.08.26 2/0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여 3대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자
1976.12.08 4/0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는 숭고한 위업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자
1975.08.07 2/0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마이니찌신문>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환영하여 

꾸바에 있는 <보천보도서관>관장이 담화발표, 수단, 이라크, 쿠웨이트, 잠비아, 레바논 

신문들이 게재 

1972.11.12 1/0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강반석어머니의 빛나는 생애와 혁명 활동을 형상한 전기소설 <조선

의 어머니>를 읽은 독자들의 발표모임이 있었다.
1971.04.22 2/0

<표 3> 1970년대 ‘도서관’ 관련 로동신문 기사

 9) 이 모임은 기사 제목에 나타나듯이 강반석의 생애와 혁명 활동을 형상한 전기소설 <조선의 어머니>를 읽고 발표

하는 모임으로, 평양 시내 근로 여성들과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참가하였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어머니 강반석 

녀사>라는 영화를 보고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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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북한의 도서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기사

는 ‘전국도서관일군회의’를 취재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 ‘전국도서관대회’에 해당하는 전국적 규

모의 도서관 관계자 모임이 북한에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회의에서 이루어진 주요 내용에는 사

회주의 하에서의 도서관의 성격과 사명에 대한 

이론, 도서공급체계, 도서관전문일군양성체계, 

<배움의 천리길 척후대>아동도서관 활동, 읽은 

책 감상모임, ‘1만5천 페이지 책읽기’와 같은 사

항들이 주로 토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

한도서관의 사서의 명칭을 전문일군으로 표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마지막으로 1976년 기사, “온 사회의 주체사

상화의 요구에 맞게 도서관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여 3대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자”라

는 내용을 통해, 해방 이후 북한의 ‘국립중앙도

서관’이 1946년 10월 13일 창립되었고, 이 명칭

을 ‘중앙도서관’으로 계속 사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기사가 ‘중앙도서관 창립 

30돐 기념 보고회’를 다룬 것인 만큼 매 주년 

기념행사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보고회에서는 특히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

과 기술혁명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

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 수행에 있어서 중심에 있다는 것을 나

타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3.2 1980년대 북한 로동신문의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표 4>의 1980년대 로동신문 기사들을 보면 

1970년대와 거의 유사한 건수의 도서관 관련 

기사들이 검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시기의 기사에 나타난 특징이 있다면 1982년 

개관한 인민대학습당 관련 기사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대학습당

은 김일성의 7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규모의 도서관이다. 북한

의 인민대학습당은 건축적으로도 현대적 양식

에 기초하여 건축되었으며 민족적 특성을 결합

하여 조형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건물로 평가되

고 있다. 

이 인민대학습당은 당시 김정일의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기위하여 만든 주체 건축물의 하나로서 

개선문, 주체사상탑 등과 같이 김정일의 업적

으로 꼽히는 건축물이기도 하다. 1981년 9월 28

일자 기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

대학습당을 돌아보시였다”라는 내용의 신문기

제 목 발행일 발행면/사진

로동당시대에 일더선 전민학습의 대전당 인민대학습당 개관식 진행 1982.04.05 2/1

위대한 사랑의 대학습당 1982.04.05 5/0

당의 령도 밑에 웅장화려하게 건설된 인민대학습당 1982.04.05 6~7/10

<김일성도서관> 개관식 1982.03.21 2/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대학습당을 돌아보시었다 1981.09.28 1~3/8

서울대학교의 학장을 사퇴시키고 도서관을 폐쇄 1981.05.31 1/0

<표 4> 1980년대 ‘도서관’ 관련 로동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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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볼 수 있듯이 김일성의 현지지도 내용

을 1면에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2, 3면에 걸쳐 

10장의 사진을 수록하여 인민대학습당의 내․

외부의 시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으며, 현지

지도를 통한 김일성의 위대성을 대대적으로 선

전하고 있다. 이후 개관식이 진행된 1982년 4월 

5일자 신문에도 2면 개관소식, 5면 추가 기사와 

함께 4, 5면 전체를 사진으로 장식했다. 북한에

서의 인민대학습당에 대한 비중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 우리나라의 내정을 비판하는 가운데 

1981년 5월 31일자 로동신문의 “서울대학교의 

학장을 사퇴시키고 도서관을 폐쇄”라는 기사에

서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폐쇄되었다는 기사를 

소제목으로 선정할 만큼 북한 신문에 있어 ‘도

서관’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82년 3월 21일자, “김일성도

서관 개관식”기사에서 보면, 탄자니아에서 진

행된 김일성도서관 개관식 기사를 통해 1970년

대 추진된 북한의 해외 도서관 건립 지원을 통

한 김일성의 혁명 역사와 주체사상 선전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1990년대 북한 로동신문의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표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기

사량은 총 3편으로 적지만 의미 있는 내용을 발

견할 수 있다. 먼저 1993년 12월 25일자의 ‘력사

의 땅 회령에 인민도서관 건립’ 기사를 보면, 회

령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해서 개관식을 진

행한다는 것인데 지역 공공도서관의 수준을 엿

볼 수 있다.

먼저 회령의 인민도서관 장서 능력은 전체 30

만부 정도이고 4층 단일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 구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

상학습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학습

실, 그리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

숙 동지 학습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사회과

학, 자연과학 부문 열람실이 어문별 사상별 지

적 수준별로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또한 ‘인민

도서관’이라는 현판 글씨가 김정일의 친필로 써 

있어 도서관이 사상 학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고, 지도자의 관심이 대단히 크

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994년 9월 4일자 “오산덕 기슭의 인민도서

관” 기사는 1993년 기사에 대한 보완적 신문기

사로서 인민도서관의 사진과 함께 도서관 구성

에 대한 추가적인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

다. 인민도서관의 1층에서는 도서전시장이 있

고 인민학교학생열람실, 학생록음록화강의실, 

고등중학교학생강의실, 서지통보실, 해포실이 

있고, 2층에는 6개의 서고와 성인대출실이 있

고, 3층에는 외국문도서열람실, 사전편람열람

제 목 발행일 발행면/사진

실력 제고에 이바지 하는 도서관 1997. 11. 01 4/0

오산덕 기슭의 인민도서관 1994. 09. 04 4/1

력사의 땅 회령에 인민도서관 건립 1993. 12. 25 2/0

<표 5> 1990년대 ‘도서관’ 관련 로동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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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신문잡지열람실, 록음록화강의실이 배치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북한의 인민도서

관은 학생도서관과 성인도서관이 합쳐진 병설

도서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1997년 11월 1일자 ‘실력 제고에 이바

지 하는 도서관’ 기사내용은 강건사리원의학대

학에서 기술인재 양성사업을 도서관이 잘 추진

했다는 내용인데 도서관이 학생들의 실력 향상

과 과학연구사업의 중요 거점이 되었다는 기사

이다. 여기에는 도서관이 교원, 학생들의 열람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고, 학부별 주제별로 사

서들을 고정 배치하여 적절한 정보 지원을 제

공함으로써 사서들이 과학연구사업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간 연계사업을 통해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

서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칭찬하고 있다. 이는 

우수 사례에 대한 선전이기는 하지만 남북한이 

공히 유사한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2000년대 북한 로동신문의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1970년대는 5건, 1980년대는 6건으로 빈약

하였으나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도서관관

련 기사는 <표 6>과 같이 모두 26건으로 가장 

많이 검색되었다. 기사의 내용들도 이전의 기

사 내용에 비추어 다양하여 2000년대 북한 로

동신문의 도서관 관련 기사를 분석함에 있어 

몇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이 기사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5가지 주제 즉, 

인민학습당 관련내용, 특수도서관 관련내용, 김

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관련 내용, 도도서

관의 현대화와 전자도서관 설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해외 도서관 소개와 김정일도서관 개관

식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도서관관련 기사

는 모두 26건으로 가장 많아 몇 가지 주제로 분

류하여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민대학습당 관련 내용이다. 2000년 6

월 27일 기사는 “인민대학습당에서 새로 발굴

한 도서관 창립과 관련한 혁명 사적”이라는 관

점에서 김일성의 중국 길림중학교 시절의 도서

관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항일투쟁시기 행

군도서관 조직 관리업적, 해방 후 평양시립도서

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지도 방문한 일화, 1990

년대 중반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보였던 도

서관 사업에 대한 열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어 2001년 3월 22일자 “사람들이 즐겨 찾는 <애

국도서열람실>” 기사에는 인민대학습당이 해외

동포들의 기증도서로 운영되는 ‘애국도서열람

실’을 갖추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2008년 3월 

17일 자 “다양한 형태의 열람 봉사 및 교육활동 

진행” 기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열람 봉사 및 

교육활동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민대학

습의 주요 봉사활동을 보도했다.

둘째, 여러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이다. 먼저 2000년 8월 3일자 “흥성

이는 가정도서관” 기사에서는 개인 가정집에 작

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변 주민들과 학생들의 책

읽기 기풍을 높이고 감상문 발표모임을 진행하

는 한 주민을 소개한 기사다. 다음, 2004년 8월 

8일자 “숭고한 뜻 새겨주는 <도서열람실>” 기

사에서는 정주 청년역에서 여행자들에게 자투

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도서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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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발행일 발행면/사진

새롭게 꾸려진 황해남도도서관 2009.09.06 5/0

전자도서열람실 운영을 짜고 들어 2009.09.05 4/0

전자도서관화 사업 활발 2009.07.15 1/0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로씨야국립도서관 2009.06.12 6/0

산지의 이채로운 도서관 2009.05.31 2/0

전자도서관건설 힘 있게 추진 2009.03.11 4/0

다양한 형태의 열람 봉사 및 교육활동 진행 2008.03.17 4/0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참관한 외국인들의 반항 2008.01.15 6/0

전자도서관의 품격을 갖추며 2007.12.22 5/0

김책공업종합대학전자도서관참관 2007.10.03 3/1

김정일 도서관 2007.01.21 1/0

전자도서관이 전하는 사연 2006.11.05 2/0

전자도서관에서 만난 일군들 2006.09.15 3/0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2006.06.20 6/0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참관 2006.05.11 4/1

도서 열람의 현대화 수준을 높여 2006.04.30 5/0

김일성, 김정일 전자도서관으로 명명 2006.01.28 1/0

도서관 운영을 짜고 들어 2006.01.26 4/0

리상사회의 면모가 반영된 전자도서관 2006.01.16 4/1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과 체육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006.01.05 1/4

숭고한 뜻 새겨주는 <도서열람실> 2004.08.08 4/1

전자도서관 건설을 질적으로 2003.08.17 4/0

현대화 건설에 이바지 하는 도서관 2003.01.10 6/0

사람들이 즐겨 찾는 <애국도서열람실> 2001.03.22 4/1

흥성이는 가정도서관 2000.08.03 5/1

혁명적 도서관의 빛나는 전통 2000.06.27 2/1

<표 6> 2000년대 ‘도서관’ 관련 로동신문 기사 분석

이 여행자들의 호응이 높다는 기차역도서관 기

사내용이다. 마지막으로 2009년 5월 31일자 “산

지의 이채로운 도서관” 기사에서는 정평 갱목

생산사업소에 설치한 산채의 도서관으로 항일

유격대원처럼 학습을 전투적으로 진행하여 생

산 활동을 높이고 있다는 도서관 소개내용이다.

셋째,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등장하는 김책

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관련 내용이다. 2003

년 8월 17일자 “전자도서관 건설을 질적으로” 

기사에서는 중구공공건물 사업자들이 도서관 

건설 사업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힘있게 추진하

고 있다는 건설사업지원에 대한 홍보 내용을 담

고 있다. 2006년 1월 5일자 “리상사회의 면모가 

반영된 전자도서관” 기사에서는 1면 기사로 김

정일의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 현지지도

를 담고 있다. 

2006년 1월 16일자 “리상사회의 면모가 반영

된 전자도서관” 기사에서 원격강의실과 국가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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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망을 통한 사회교육 기능을 소개하며 “과

학기술 인재양성의 최고 전당에 일떠선 선군시

대의 창조물”, “정보기술의 발전을 위한 토대”

가 만들어졌다는 후속기사가 나왔다.

2006년 5월 11일자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

도서관 참관” 기사에서는 주조 대사관 문화 및 

친선 관계 일군들의 참관 내용, 2006년 6월 20

일자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기사에

서는 인디아 신문에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

서관 소개 내용, 9월 15일에는 전자도서관 직원

의 인터뷰 기사 등이 이어졌다. 2007년에는 남

북정상회담의 행사로 우리나라 대통령부부가 

각각 인민대학습당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

서관을 참관했다는 기사도 있었고, 2008년에는 

민주 콩고 국가 인사 등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

도서관을 참관한 5명의 외국인들의 반향을 간

략하게 소개했다.

넷째, 도도서관의 현대화와 전자도서관 설치

에 대한 내용이다. 2006년 1월 26일자 “도서관 

운영을 짜고 들어” 기사에서는 강원도 도서관

이 당의 혁명사상 무장과 새 세기가 요구하는 

다방면 지식 소유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과 연계

망 조직을 잘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내

용이다. 

2006년 4월 30일자 “도서 열람의 현대화 수

준을 높여” 기사도 함경남도 도서관에서 도서

관 목록 및 초록 검색을 위한 전산화에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는 성공 사례를 소개했고, 2007년 

12월 22일자 “전자도서관의 품격을 갖추며” 기

사도 자강도 도서관의 전자도서관화를 위한 활

동들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이어 2009년 3월 

11일자 “전자도서관 건설 힘있게 추진” 기사에

서 황해북도 사리원시 중심의 전자도서관과 도

내 도서관 간의 연계사업을 비중있게 다루었고, 

2009년 9월 6일자 “새롭게 꾸려진 황해남도도

서관” 기사에서도 황해남도 도서관이 정보봉사

기지로서 전자도서관 사업을 충실히 이행했다

고 소개하고 있다. 

도도서관은 아니지만 2009년 9월 5일자 “전

자도서열람실 운영을 짜고들어” 기사에서는 라

선시 남선중학교의 교육사업 정보화를 소개하

고 있는데 이처럼 이 시기의 도서관 정보화사업

이 도서관계 핵심 사업임을 많은 기사로서 보

도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7월 15일자 “전자

도서관화 사업 활발”이라는 기사내용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보면, 북한은 인민대학

습당을 비롯하여 중앙과학기술기관들의 주문 

봉사와 원격교육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

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

고 있다.

다섯째, 해외 도서관 소개와 김정일도서관 개

관식 내용이다. 2003년 1월 10일자 “현대화 건

설에 이바지 하는 도서관” 기사에는 중국의 국

가도서관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인 베이징에 있는 

수도도서관을, 2009년 6월 12일자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로씨야국립도서관” 기사에서는 러시

아 모스크바에 있는 국립도서관을 소개하고 있

다. 또한 2006년 1월 28일자 “김일성, 김정일 전

자도서관으로 명명” 기사에서 필리핀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김일성, 김정일 전자도서관으로 명명되고 있다

는 내용과, 2007년 1월 21일자 “김정일도서관” 

기사에서는 에콰도르에 김정일 도서관이 개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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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10년 이후 북한 로동신문의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도서관관련 기사

는 <표 7>과 같이 모두 12건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많은 기사가 검색되었다. 또한 이 시기

를 나눈 것은 10년 단위로 내용 분석을 하다가 

3년의 기간을 추가한 것은 2011년 12월 김정일 

사후의 변화를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도서관관련 기사

는 모두 12건으로 이 시기에 검색된 기사의 내

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건립과 김정일 현지지도 관련 내용,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각 도 및 대학의 전자도서

관 개관관련 내용, 그리고 해외 도서관 개관관

련 소식 및 기타 기사내용으로 나누어 기사를 

분석하였다.

첫째,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건립과 김

정일의 현지지도 관련 내용이다. 2010년 4월 13

일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

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기사는 전체 신문이 4면 증면된 가운

데 9면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

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을 현

지지도하시였다”라는 기사 제목으로 채워졌다. 

여기에 실린 사진만도 73컷으로 김일성종합대

학 전자도서관 건설이 북한 전체 사회에 주는 

의미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2011년 1월 22일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황해북도인민학습당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황해북도 인민학습당을 현

지 지도한 기사도 크게 보도되었다. 인민학습

당의 실체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반

적인 도서관보다 좀 더 크고 다양한 활동이 이

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목 발행일 발행면/사진

<<도서관 기념비>> 2012.12.08 6/0

<<주체도서관>> 개설 2012.10.24 6/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대학습당에 2300여종에 1만 8800여부의 도서들
과 자료들을 보내시였다

2012.09.30 1/0

조선 평양-중국 연변친선도서관 개관 2012.09.21 6/0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 새로 꾸려진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였다

2012.09.01 1/0

현대적인 도서관건설 힘있게 추진 2012.07.14 1/0

평안남도도서관 개관식 진행 2012.04.12 8/0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황해북도인민학습당을 현지지도하
시였다

2011.01.22 4/3

전자도서관이 일떠선 사연 2010.12.08 2/0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설된 전자도서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010.04.13 1~9/73

<김정숙도서관> 2010.03.30 6/0

호평 받는 열람봉사 및 교육활동 2010.02.21 4/0

<표 7> 2010년 이후의 ‘도서관’ 관련 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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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김책공업종합대학과 각 도 및 대학의 

전자도서관 개관 관련 내용이다. 2010년 2월 21

일자 “호평 받는 열람봉사 및 교육활동” 기사

는 인민대학습당이 초록작업, 과학기술 강의와 

새 기술 통보, 과학기술 강습 등의 열람봉사 및 

교육활동이 호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고, 2010

년 12월 8일자 “전자도서관이 일떠선 사연” 기

사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숨은 공로자가 김정일이라는 것을 선전하고 

있다. 

2012년 4월 12일자 “평안남도도서관 개관식 

진행” 기사는 김정일 사후 첫 번째 기사로 김일

성탄생 100주년기념으로 수천 명의 수용 능력

을 갖고 있는 평안남도도서관이 개관되어 전자

열람실, 원격강의실, 외국어학습실 등이 잘 꾸

려져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2012년 7월 14일

자 “현대적인 도서관건설 힘있게 추진” 기사에

서는 청진광산금속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 함

흥의학대학 등의 현대적인 도서관이 힘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또한 2012년 9월 1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

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 

새로 꾸려진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였다” 기사

에서는 최초로 김정은이 현지지도로 나선 도서

관에 대해 “조선인민군무장장비관에 새로 꾸려

진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였다”라는 제목의 1

면 톱기사를 내보냄으로써 김일성, 김정일, 김

정은에 이르는 3부자가 도서관을 현지지도 했

고, 이를 1면 전체기사 이상으로 내 보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12년 9월 30일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서 인민대학습당에 2,300여종에 1만 8,800여부의 

도서들과 자료들을 보내시였다” 기사에서는 김

정은이 “인민대학습당에 2,300여종에 1만 8,800

여부의 도서들과 자료들을 보내시였다”라고 보

도함으로써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방식의 

자료 입수와 제공 형태가 계속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셋째, 해외 도서관 개관 관련 소식 및 기타 기

사 내용이다. 2010년 3월 30일자 “<김정숙도서

관>” 기사에는 페루에 ‘김정숙도서관’이 설립되

어 개관식이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어 2012년 9월 21일자 “조선 평양-중국 연변

친선도서관 개관” 기사에는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64돐을 기념하여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연변친선도서관이 개관되었고, 이어 

2012년 10월 24일자 “<주체도서관> 개설” 기

사에는 브라질 주체사상연구쎈터가 인터넷 홈

페이지에 ‘주체도서관’을 개설했다는 기사 내

용도 있다.

또한 2012년 12월 8일자 “<도서관 기념비>” 

기사에는 독일 베를린의 베벨플라쯔 광장에 나

치를 고발하는 도서관 기념비가 세워져있다는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이 시기는 김일성의 사

망 후로 해외 도서관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4. 도서관 관련 주요 기사의 의미와 
유형 분석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본 북한의 도서관의 

현황과 특징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2장에서 살

펴본 북한 도서관의 특징과 운영체계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과 유형별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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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연대별 주제 분석

북한 신문의 특성상 국내 신문의 기술 방식

과는 차이가 커서 일정한 주제 분류나 분석틀

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전반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그 흐름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2년 인민대학습당 개관, 2010년 김

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개관, 2012년 조선인

민군무장장비관 전자도서관 개관에 김일성, 김

정일,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 자격으로 현지 지

도한 바 있다. 이는 신문의 1면 전체 톱기사와 

후속 기사로 계속 보도될 만큼 북한 지도자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북한 사회에 도서관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이 2000년대 들어 강성대국의 출

발점으로 모든 도서관의 현대화와 전자도서관 

구축에 공을 들여왔고 이는 북한의 ‘국가콤퓨터

망’을 통해 인민대학습당, 김일성종합대학, 그리

고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중앙의 과학기술기관

과 도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으로 이

어지는 연계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망을 통한 주문봉사와 

원격교육 시스템의 도입이 무엇보다 강조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도서관 사업은 중앙과학기술기

관 외에도 각 지역의 가정도서관, 사업소 단위

의 직장 도서관, 기차역의 도서열람실과 같은 

작은 규모의 도서관 설치도 추진함으로써 정치

사상 교육과 생산성 향상에도 일정 수준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은 대외적으로도 김일성의 혁명역

사와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도구로써 도서관 설

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비동맹국가나 저소

득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현지에서 개관하게 하거나 홈페이지 

명칭으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과 

출판물이 대외 선전에도 크게 활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의 도서관 역사는 김일성, 김정

일의 업적으로 치부되고 있는 한편, 일부 내용

들은 사실관계를 밝혀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북한의 평양시립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가 일부 소개되었고 도서관의 주요 서비스 

내용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도서관 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들은 남북한이 크게 다르지 않다

는 것도 확인되었다. 

4.2 유형별 주제 분석

북한 로동신문의 내용이나 형태를 보고 국내 

신문과 같이 정형화된 유형에 따라 기사의 성

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면별 구분과 사진 게재여부 만을 판단하

였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기본적으로 6면으로 편

집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증면된다. 면별 구성

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1면은 정치(지도자 동

정과 우상화 기사 및 사설, 외국 여론 단신)면

이고, 2면은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자료 당

일군의 활동 소식이 실린다. 3면은 지도자 우상

화 교육과 일화 등이 주로 실리고 4면은 전국 

경제 일군들의 이야기나 미담기사, 노동통신원 

기사, 문화공연소식, 체육소식으로 편성된다. 5

면은 남한 소식이고 6면은 국제면 이지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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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기타 계

면수 11 11 4 15 6 10 5 62

<표 8> ‘도서관’ 관련 기사의 면별 게재 건수

히 유동적이다.10) ‘도서관’ 관련 기사는 문화면, 

곧 4면에 주로 실려야 하지만 전반적인 사항

은 그렇지 않다. <표 8>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 관련 기

사는 4면에 다소 많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면에 

골고루 구성되어 있다. 1면에는 김정일의 현지

지도와 같은 대형사건 외에도 해외 김정일 도

서관 건립과 같은 단신이 주로 소개되고 있고, 

2면은 도서관 관련 숨은 일화나 사연을 소개하

는 형식의 기사가 많다. 3면이 가장 적은데 도

서관 참관 사실이나 증면 특집기사로 활용되었

다. 4면은 경제와 문화, 체육을 일반적으로 다

루는 면으로 ‘도서관’관련 기사도 가장 많았다. 

도서관 개관과 운영 및 사업소개, 봉사 활동 

등 도서관 관련 본질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5면도 도서관 참관이나 증면 시에 칼럼 

형식의 기사로 활용되었고, 6면은 외국 도서관 

소개와 김정일 도서관 등의 해외 개관 소식 등

을 다루고 있다. 기타 내용은 증면된 7면에서 10

면까지를 말하는데 1982년 인민대학습당 개관, 

2010년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개관 시에 

각각 8면과 10면으로 제작된 바 있다. 

따라서 ‘도서관’관련 기사는 기본 내용으로 

볼 때, 문화면에 주로 게재되어야 하나 북한 정

치사상적 배경과 특징으로 인해 1, 2면을 비롯

하여 거의 모든 면에서 게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신문 전체에 있어 사진 사용 여부를 조

사한 결과, 대부분 단조로운 구성으로 사진 게

재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는 

사진사용이 없었고, 1980년대 사진은 19컷이 있

으나 모두 인민대학습당 개관 관련 사진들이었

다. 1990년대 사진도 인민도서관 1컷에 그쳤다. 

2000년대 들어와 다소 다양해졌지만 11컷 대부

분도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 집중되

어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사진은 76컷에 달

하나 이 역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73컷

과 황해북도 인민학습당 3컷으로 국가 대표급 

도서관에 편중되어 있어 도서관 문화의 다양성

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신문 편성에 있어서

도 그 편집형태와 구성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북한의 대표적인 공산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1971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한 신

문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도서관 관련 기사들

을 시기별, 형태별로 나누어 로동신문에 비추

어진 도서관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취

지의 연구로 북한 도서관의 특성과 특징을 정

리하기 전에 북한의 언론관과 교육관을 소개하

10) [2014.1.2 검색] <http://fomos.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talk_gossip&wr_id=4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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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와 같은 언론관과 교육관에 따른 북한 도

서관의 특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 신문매체들은 1945년 10월 로동

당 창건 이후 당 기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각 

기관지, 근로단체 기관지 등이 다양하게 발간

되었으나 주요 내용은 당 노선과 정책을 구현

하는 것을 일차적인 사명으로 하는 점에서 공

통적이며, 부분적으로 각 신문의 특성에 맞게 

편집되지만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의 원칙을 지

키고 철저히 당의 지도를 받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각 신문 내용의 본질 면에서는 다양성이 결

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교육은 근본적으로 1977년 9월 5일 

공포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따라 수

행된다. 여기에서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

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제시

함으로써 충직한 혁명투사로서 필요한 소양을 

길러주는데 그 교육 목표를 두고 있음을 밝히

고 있다. 2005년 12월에는 새로운 교육법을 채

택하여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각종 교시와 지

침을 종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이러한 이념과 목표에 따라 

계급의식을 고양, 공산주의 인간으로 육성하며 

또한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그리고 당과 혁명의 이익

을 위하여 몸 바칠 것을 교양함으로써 당과 수

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하도록 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사실들은 북한의 로동

신문 기사 가운데 도서관과 관련이 있는 기사

들을 조사 분석하여 살펴본 바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투영된 북한 도서

관의 현황과 특징에 기반을 두어 북한 도서관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도서관은 바로 이러한 교육 이념을 

지원하는 실행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을 갖는다

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도서관’은 “책을 비롯

한 출판물들을 정비보관하고 사람들이 널리 읽

을 수 있도록 빌려주는 문화기관, 우리나라 도

서관은 도서선전과 책 읽기지도를 통하여 근로

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

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을 촉

진하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임으로써 사

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 

하는 힘 있는 수단이며 나라의 귀중한 문헌재

부를 보관 관리하는 중요한 문화기관이다.”라

는 의미가 바로 그 것이다. 

이상에서 북한의 도서관은 사회적 문화교양

기관을 자처하고 있지만 그 근본 목적과 기능

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혁명의 도구로 이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외형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체제 구조상 

북한의 도서관을 순수한 의미의 학술적 가치를 

갖는 도서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북한의 도서관은 당 중심의 국가도서관 체계

이다. 조선로동당 교육위원회의 정책과 지휘아

래 내각 교육성의 교육위원회로부터 각 지역 

및 지방도서관에 이르게 되는데, 지방 도서관

은 해당 지역의 행정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다. 특히 다른 부처와 달리 중앙당 및 해당

지역 당위원회로부터 철저한 당적 지도와 통제

를 받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북한의 출판물이 

교육과 함께 선전, 선동의 정치도구로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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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서관은 도서관 유형에 따라 우리나

라의 공공도서관에 해당하는 군중도서관과, 대

학도서관 등 학술기관 성격의 과학도서관으로 

대별된다. 또한 소속에 따라 국가, 도, 시, 구역

도서관 등 국가도서관망과 대학도서관 등 기

관․기업소 도서관망 그리고 사회협동단체도

서관망 등으로 나누어 대상에 따른 봉사를 제

공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가도서관망과

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는 군부대 도서관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도서관별 종류와 도서관망은 씨와 날

처럼 연결되어 있다. 즉, 북한의 도서관망은 도

서관의 유형과 소속에 따라 일정한 계열로 묶

어놓은 도서관들의 체계로 정의된다. 각 도서

관들은 대상 독자계층,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소장 출판물의 특성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

으로 구분된다. 유형별에 따라 일정한 계열로 

묶어놓은 도서관들의 체계를 유형별 도서관망

이라고 한다. 이렇게 유형별 도서관망과 소속

별 도서관망이 하나로 결합되어 전국적인 도서

관망을 이룬다. 북한에서는 지역별 배치원칙과 

인민경제부문별 배치원칙에 따라 설치된 여러 

가지 유형의 도서관들이 정연한 지도관리체계

에 따라 전국적인 도서관망을 이루고 있다. 

물론 북한 도서관은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로

서의 핵심 기능과 일선 현장에서의 생산성을 높

이기 위한 기술 혁신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

고, 주민들의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전혀 기여하

는 바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부분 

주체사상 학습과 당의 정책적 구현의 수단으로 

도서관이 이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렇다 보니 도서관 문화의 다양성 보다는 사상학

습에 매몰되어 있는 도서관 문화의 왜곡현상이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인민대학습당이나 김일성종합대학 전

자도서관 등 사회주의국가의 우월성을 나타내

고 강성대국을 향한 전진 기지로서 도서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도서관의 본질적 가치와 위

상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북한 도서관의 정치 사상

적 특징을 다각적으로 밝힌 것 이외에 또 하나

의 연구결과가 있다면 북한 도서관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부 역사적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

었던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북한의 국

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개별 도서관

의 역사와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적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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